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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도, 배수개선사업 3년 연속‘전국 최다’선정 쾌거 ! 

- 국비 1,826억원 확보, 농경지 재해피해 최소화에 중점 -

  전라남도는 5일 “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신규착수 

9개 지구와 기본조사 10개 지구 등 총 19개 지구가 최종 선정됐다”고 밝혔다. 

 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지구와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지난 

2019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다,

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2021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지구 및 기본

조사 지구를 최종 확정했다.

  신규착수 지구는 전국 51개 지구 가운데 전남 9개 지구이며, 기본조사 

지구는 전국 54개 지구 가운데 전남은 10개 지구이다.

  총 19개 지구에 대한 확보사업비도 신규착수 771억 원, 기본조사 1,055

억 원 등 총 1,826억 원에 이른다.

  배수개선사업은 우기철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50ha 

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, 배수문 및 배수로를 설치하여 재해에 대비하고, 

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이 국비이다.
  

  이번에 선정된 신규착수 9개 지구는 ▲나주 내기, ▲담양 담양읍, ▲고흥 신양, 

▲보성 안심, ▲해남 황산, ▲영암 용당, ▲완도 충도, ▲진도 군내, ▲신안 

산두지구이다.



  대상지역은 금년에 현황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세부설계를 

완료하고, ’22년에 착공하여 ’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.

 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된 10개 지구는 ▲나주 월송, ▲광양 송금, ▲담양 

응용, ▲고흥 강산, ▲화순 덕곡, ▲장흥 가학, ▲해남 오호, ▲함평 학교, 

▲무안 양곡, ▲장성 신흥지구이다.

  이곳 역시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후속 사업을  

추진하게 된다.

 전라남도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“낙후된 농업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재해 

예방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밝히면서 “농업기반시설 개선

에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말했다.

  한편 전라남도는 2020년까지 국비 1조 1,651억 원을 투입하여 41,385ha를 

대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, 금년에도 순천시 등 19개 시·군 

29개 지구(4,091ha)에 국비 61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및 배수로를 설치

하고 저지대를 매립하는 등 농경지 침수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

   


